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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부산불교합창제』 봉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년도까지 전국의 대표적인 찬불합창단을 초청하여 서로의 기량을 나누며 우의를 다졌던 

“전국불교합창제”가 올해부터는 “부산불교합창제”라는 이름으로 더욱 새롭고 발전된 모습

으로 대중에게 선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전국불교합창제” 봉행의 

경험으로 “부산불교합창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찬불합창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합창”에는 독선과 아집을 타파하는 힘과 화합과 원융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 사

회는 이웃을 돌아보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에는 지극히 인색하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중시하는 심각한 개인주의의 병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회병폐를 치유하고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의 하나로 

“합창”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부산이 불국토로 불리며 불심의 고장으로 자

리 잡은 배경에는 화합과 원융의 해조음으로 이 사회를 맑혀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원

여러분들의 숨은 공로가 지대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1,500여 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의 찬불가 보급과 대

중포교의 원력은 그 어느 신행단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부산불교의 음악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찬불음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

은 김윤순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크게 치하하면서 앞으

로도 변함없는 수행과 정진으로 찬불음성공양을 통한 불법홍포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2012부산전국불교합창제』의 봉행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원로대덕스님과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시민ㆍ불자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삼보전에 

합장 축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